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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전쯤 월명동 가는 차 안에서 멍하게 하늘

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주님께 칼을 여러 번 꽂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았을 때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칼을 꽂으려고 하는 저를

피투성이가 된 채로 조용히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천국 성령 운동 중에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님의 심정에 대못을 박

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심정을 찌르고,

괴롭게 해 드렸어요. 죄송해요.”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 오셔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조용히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지만 너희는, 나 예수가 너희의 죄를 

짊어져 주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다.

지옥의 길은 영원한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심장이라도 꺼내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육신은 무익한 것,

무익한 것을 버려 

너희를 살릴 수 있었으니

나는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모욕을 당해도 기쁘고 또 기뻤다.

나의 육체가 찢어져도 

너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으니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샘솟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를 향한 책임 분담을 다했다.

너희를 위해 죽어 주었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죽어 주고 있다.

나의 영이 죽어 주는 것도 모자라

나의 육 너희의 선생도 죽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늘의 책임 분담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 죽어 주어라.

나를 위해 죽는 그 죽음이 

매일 너희를 살리는 죽음이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죄 짓지 말아라.

너희가 죄 지을 때 나는 다시 고통 받는다.

나의 뜻을 거부할 때, 나를 모를 때, 

선생을 알지 못할 때,

너희는 죄인이 되어 나에게 칼을 대고

내 마음을 난도질한다.

십자가의 길로 나를 밀고 

선생을 한없이 시린 곳에 있게 한다. 

더 이상은 있고 싶지 않은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한다.

영, 육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내 사랑들아, 알아라.

나를 알아라.

너희가 웃을 때도 울 때도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나 주 예수를, 선생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 준 십자가는 

지금도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려드릴까요?”)

자신을 버려라.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뛰고 달려라.



근본의 죄를 버려라.

근본의 죄로 인해 

너희는 때때로 사탄으로 변해

나를 괴롭게 한다.

마치 미친 사람같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미워한다.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죄를 가진 자들, 문제를 풀지 못한 자들

제발이나 죄들을, 문제를 풀어라.

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영으로 함께 해결하며 풀어 나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회개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바람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청소 기간은 있다.

연말은 스스로 청소하는 기간이요,

나의 탄생과 나의 죽음을 기리는 기간이니 

나를 잊지 말아라.

내 너희를 위해 죽음을,

내 너희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였음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사랑들아,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길 바란다.

선생 또한 온전히 사랑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나는 두드린다. 

두드려도, 두드려도 대답 없는 

너희의 마음을 

나는 오늘도 두드린다.

대답이 없어도, 

나를 몰라보아도 두드리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너희와 내가 만나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포기치 말고 나를 만나자.

내 사랑들아,

너희의 생명은 귀하다. 

내 것이다.

그러니 재림도 포기 말고, 사랑도 포기마라.

능력자,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는 주 예수가

함께하니 능력으로 일어나자.

내 뜨거운 피를 나눈 나의 사랑들아.

내 마음 알고 실천하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다.

사랑한다.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